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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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 여부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오늘 
정중히 접수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충실하고 원만하게 관리해 
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대표단은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에까지 빠짐없이 참여하시며, 
상당한 정도의 식견과 신념을 갖추시고 공론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판단과 별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대표단 여러분의 국가와 사회를 위한 충정과 열의에 감사를 드립니
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시며 결과를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당정청 협
의를 포함한 일정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24일 국무회의
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들을 준비해 이행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재개뿐만 아니라, 원자
력발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
리고,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등 에너지정책에 관한 보
완조치의 권고도 충분히 수용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공론을 받들어 정부가 도출할 결정
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
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관한 3개월의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 민
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론이 맞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사안의 해
결에 이번 공론화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대표단 여러분, 공론화위원회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
다. 


